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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범이 말했다

  

 핵심 주제 

  • 삶     • 죽음     • 자존감     • 도전     • 기억     • 외로움     • 역사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5-6학년

성취 
기준

[6국01-0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6국02-01] 읽기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6국02-03] 글을 읽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한다.
[6국03-05]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6국05-01]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활동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6도01-02] 자주적인 삶을 위해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주적인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 방법을 익힌다.
[6도04-02] 올바르게 산다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자기 반성과 마음 다스리기를 통해 올바르

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 실천 의지를 기른다.
[6미01-03] 이미지가 나타내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림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 표지 살피기
• 작가 알아보기

• 물소 이야기
• 타조 이야기
• 찌르레기 이야기
• 코끼리 이야기
• 소라게 이야기
• 표범이 말했다

• 책갈피 만들기
• 감상문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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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표지 살피기
  학년  반   번

이름

이 책의 작가 ‘제레미 모로’에 대하여 검색해봅시다.

 표범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표지의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
가요?

  동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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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작가 알아보기
  학년  반   번

이름

 이 책의 작가 ‘제레미 모로’에 대하여 검색해봅시다. 

제레미 모로

 앙굴렘 국제 만화제 학습 만화 부문에 여덟 살 때부터 
출품하였다.

볼로냐
라가치상

‘표범이 말했다’의 
작품 배경

  검색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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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물소 이야기

- 섬을 구하려는 자 -

  학년  반   번

이름

      

         

                                     

코모도왕도마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해 봅시다.

물소는 혜성에서 섬을 구하려고 섬을 밀고 있었다.

코모도왕도마뱀에게 물린 물소는 죽게 되었다.

생각 나누기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물소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코모도왕도마뱀이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면서까지 물소를 묻으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물소는…
아무도 먹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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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타조 이야기

- 내 삶을 선택하는 자 -

  학년  반   번

이름   

                                             

     

                     

 나를 이해하며 마인드맵을 해봅시다.

생각 나누기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남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 경험이 있었나요?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 살면서 지금까지 남의 말을 너무 
많이 들었죠. 
  오늘은 내 말을 듣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달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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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찌르레기 이야기

- 더 많은 것을 보려는 자 -

  학년  반   번

이름

 투루노의 선택에 따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봅시다.

 ● 선택 1                              ● 선택 2

제비를 따라가지 않고
 찌르레기의 대열이 들어간다.   

코뿔소를 타고 새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

이어질 이야기 쓰기                    이어질 이야기 쓰기

  

생각 나누기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제비를 따라간 투르노의 선택은 옳은가요?
코뿔소를 타고 새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가는 투르노는 행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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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코끼리 이야기

- 역사를 짊어진 자 -

  학년  반   번

이름  

 생쥐들의 역사 그림을 보고 천지 창조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써봅시다.

  이건 절대 법칙이야.
모든 것은 지나간 흔적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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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나누기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코끼리와 생쥐, 물고기, 새가 역사를 보는 관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역사의 흔적을 찾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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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소라게 이야기

- 지켜온 것을 버리는 자 -

  학년  반   번

이름

 소라게에게 알맞은 집을 그려 봅시다.

생각 나누기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소라게가 아름다운 집을 찾는 것은 까다로운 것일까요, 용감한 시도일까요?
마침내 경이로운 집을 찾게 된 소라게가 집을 나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당신만의’ 
소라 집을 찾은 것 같군요.
  사실, 나는 그러지 못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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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표범이 말했다

- 현명한 자 -

  학년  반   번

이름

 표범을 만들고 소피아의 연설을 따라 해봅시다.

생각 나누기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소피아가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찬란하게 죽음을 기리는 원숭이 호모는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음은 단순히 상태의 
변화일 뿐입니다.
  죽음을 탄생만큼이나 순수한 
사건이 되게 합시다.

<표범 만들기>
※ 표범을 오리고 나무젓가

락을 붙입니다.
※ 조명을 비추어 크게 만들

어 그림자 연극처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연설>
죽음은 단순히 상태의 변화일 뿐입니다. 
구성과 해체, 태어나고, 죽습니다. 
더도 덜도 없습니다.
눈물도 드라마도 필요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산 자들과의 
연결 고리에서 제외하는 날, 
죽은 자들의 영광을 위해 
궁전을 세워 주는 날, 
죽은 자를 위해 복수하는 날, 
죽은 자의 위대함을 감추는 날…
세상은 사라집니다.
여러분께 바랍니다. 
가볍게 살아갑시다.
죽음을 탄생만큼이나 
순수한 사건이 되게 합시다.



「표범이 말했다」

- 11 -

 읽기 후 활동 책갈피 만들기
  학년  반   번

이름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을 이용하여 책갈피를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 가위, 펜, 리본 끈, 손 코팅, 1공 펀치, 

 1. 인상 깊었던 말을 <보기>와 같이 써봅니다.
 2. 가위로 자르고 반으로 접은 후, 손 코팅을 합니다.
 3. 1공 펀치로 구멍을 뚫고 리본 끈으로 묶습니다.

소라게가

당신은 ‘당신만의’ 소라 집을 찾은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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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감상문 쓰기
  학년  반   번

이름

 이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나는 장면과 그에 대한 느낌을 써봅시다.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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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지>


